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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한 것”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입니다. 어제 김 후보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게 세금

을 깎아주겠다고 말했고 그제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지만, 사실 김 

후보는 오래된 균형발전 반대론자입니다.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실현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 “해괴망측

한 균형발전 논리로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균형발전 논리는 균형사망일 뿐

이다” 

수 년 간 일관되게 쌓여 온 김 후보의 주장들입니다. 2006년에는 아예 ‘공공기

관 이전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균형발전에 맞섰습니다. 공공기

관 이전이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610년간 서울에 형성된 수도를 억지로 

충청도로 옮긴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따라갈까?”라며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폄훼했습니다.

이제 와 말을 바꿔 지방발전을 외친다 한들 대체 어디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

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내란에 사과하는 시늉을 한 것처럼, 표를 목전에 두고 믿

을 수 없는 말뒤집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헌법 제123조제2항은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해 온 김 후보의 선거철 표변을 보며, 헌법정신 파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와 엎드리는 내란세력의 생명연장 획책을 봅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입만 열면 빨갱이를 외치시는 분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김 후보의 거짓 균형발전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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